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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며, 불사르소서.” 

레기나 크뢰스만은 요셉과 처녀명 헤르쿠어-오트하우스였던 마리아 크뢰스만에게서 태어난 일곱 자녀 중 맏이였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알슈태테에서 가톨릭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고, 살림을 하며 어머니를 돕기 위해 

5년간 집에 머물렀다. 1949년에 4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레기나는 지역 재봉 학교에 다녔으며 진료실을 정리했고 마침내는 알슈태테 병원에서 병동 보조가 

되었다. 사건이 많던 이 시기에, 수녀가 되고자 했던 소망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1955년 4월 12일, 코스펠드에서 수련기를 시작했으며 마리아 요셀린데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주보였던 성 

요셉을 늘 공경했었다. 성인은 수녀에게 특별한 도움이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였다. 1957년, 수녀는 첫 서원을 

했고 1962년에 로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발했다.   

마리아 요셀린데 수녀는 책임감있는 간호사였다. 1974년 3월, 클로펜부르그의 성 요셉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반거루거 하우스 메레스슈테른, 빌헬름스하픈, 훼히타, 게셔, 노툰, 마지막으로 코스펠드는 기나긴 수도 생활 중 

수녀가 거쳐간 곳이었다. 요셀린데 수녀를 아는 이들은 곧바로 반거루거를 떠올린다. 그 섬과 그곳의 주민들과 병원 

사도직은 수녀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이제 세상을 떠난지 오래된 마리아 안셀마 수녀와의 원만하고 

진실된 협력이 그랬다.   

반거루거 섬의 병원을 폐쇄해야 했을 때 수녀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받았다. “마리아 요셀린데 수녀는 독립적으로 

일했고, 연구실에서 일했으며 수술집도를 보조하고 마취를 하고 외래 병동에서도 일했으며,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기도 했다. 즉, 수녀가 통달하지 않았던 영역이 없었으며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했다.” 마리아 안셀마 수녀도 요셀린데 수녀의 훌륭한 재능과 일을 다루는 능숙함, 간호 일을 즐기는 모습, 

병동을 단정하고 청결히 유지하는 일에서 신중함과 근면함, 수녀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한결같은 준비성을 입증해 주었다.   

마리아 요셀린데 수녀는 1989년에 고향 근처인 게셔로 이주해 왔다. 그곳 공동체가 철수하면서 노툰으로 왔고 

그곳에서 2015년까지 머물면서 안내실을 돌보았다. 수녀는 반거루거를 바로 얼마 전에 떠나오기라도 한 듯 거듭해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수녀는 누려 마땅한 은퇴기를 안넨탈 수녀원에서 보냈다. 마지막 시기에는 살루스에서 머물렀다. 그곳에서 우리 

수녀들과 살루스 직원들과 사회 복지사들의 사랑어린 보살핌을 받았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며, 불사르소서.”는 삶의 모토였다. 수녀는 병자들을 위한 봉사에 쓰이도록 자신을 

허용했다. 11월 17일 이른 시간에 수녀는 평생 수녀 자신을 바쳐온 분에게 생명을 돌려드렸다.   


